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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 2016.10.10.(월) 담당부서
국가기술표준원 
제품안전정보과

담당과장 오유천과장(043-870-5430) 담 당 자 남택주연구관(043-870-5432)

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, 85% 수거

- 국표원,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수거 협조와 사고 신고를 당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.8일 현재 갤럭시 노트7의

수거 실적은 38.9만대로, 약 85% 수거되었다고 10.10일 밝힘.

* 제품 교환 35.2만대, 개통 취소(환불) 2.1만대, 재고 회수 1.6만대

ㅇ 국표원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7.30일부터 9.2일까지 생산한

갤럭시 노트7 총 45.6만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바 있음.

□ 국표원 관계자는 “아직도 약 7만대가 사용되고 있어, 삼성전자에게

미교환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보 등 조속한 수거 조치를 요청했고

소비자들의 신속한 수거 협조도 필요하다.”고 밝히고,

ㅇ “또한 항공기 탑승시 국토부 권고에 따라 리콜 갤럭시 노트7의

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를 당부한다.“고 덧붙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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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국내․외(미국, 대만 등)에서 교환된 '새 갤럭시

노트 7'에 추가 발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, 관련 동향을

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,

ㅇ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‘소비자는 국표원 제품

안전정보센터(☎1600-1384)나 배터리 사고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

한국산업시험기술원(KTL, ☎080-808-0114) 등 정부 기관에 우선적으로

신고해 줄 것’을 당부하였음. 끝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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